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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키운다

 - ➀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➁친환경차 안전 생태계 조성, ➂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大) 분야 43개 규제혁신 추진

 - 올해안에 33개 규제, 전체의 70% 이상 규제개선 완료를 목표로 신속 이행
 - 자동차 산업 수출·현안 전략회의 개최로 업계와 수출투자 애로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월 30일(화) 14시 30분, LG사이언스파크

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혁신활동 촉진과 시장 진입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업계애로 해소와 의견수렴을 위해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첨단

부품이 융합되어가고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미래기술투자 촉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제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드론·조선·로봇 등 모든 움직이는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 

산업이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제도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➀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➁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➂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총 43개 과제 중 2/3 이상을 올해중 개선 완료해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새로운 비즈니스의 근원이 되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을 제거한다.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해 기업혁신을 

촉진한다. 또한,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미래차 기업은 기존 고용 유지와 연면적 

증가 없는 전환 투자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



으며, 미래차 부품 특별법 시행(’24.7월)과 함께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함께 투자 활성화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

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은 낮춘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기검사 내실화로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방식과 소화설비 설치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제시

하여 화재대응역량도 높인다. 아울러 전기차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

하고 정비 인력의 전환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편익제고로 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 소비자 요구가 큰 노후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산정시 급속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급속충전기 보급을 

촉진한다. 또한, 기 보급된 충전기가 잘 활용되도록 충전기 고장·보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충전방해행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심야시간대 일반차량의 완속충전구역 단속유예 허용(아파트 관리주체 자율적 규정),

PHEV의 완충 이용시간 축소 등 

  안덕근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

겠다.”고 강조하면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건 발표에 이어 기업 간담회에서 자동차 산업의 올해 전망과 기업별 

수출·투자 애로 및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관 소통을 지속 이어

나가 자동차 업계의 애로와 당면 현안을 함께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장관 주재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

회의를 정례화하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금번 규제혁신방안이 기업이 체감가능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개선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별 첨】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영호 (044-203-4320)

자동차과

담당자

서기관 김효선 (044-203-4326)

사무관 박충희 (044-203-4396)

주무관 조성민 (044-203-4325)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책임자 과  장 권예진 (044-200-2911)

규제혁신기획관 담당자 사무관 황준하 (044-200-2449)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홍예표 (044-201-3846)

사무관 김  혁 (044-201-3850)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55)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안재구 (044-201-3858)

사무관 황선일 (044-201-3860)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수석전문관 김경미 (044-201-6897)

주무관 서종렬 (044-201-6945)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이창용 (044-200-5830)

해사산업기술과 담당자 사무관 이치경 (044-200-5838)

소방청 화재예방국 책임자 과  장 최재민 (044-205-7520)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계  장 정홍영 (044-205-7521)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책임자 실  장 김홍식 (041-559-0550)

대응기술연구실 담당자 연구사 나용운 (041-559-0553)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책임자 과  장 이서영 (02-3150-2051)

교통기획과 담당자 경  위 손지원 (02-3150-0659)

  

   

http://www.korea.kr


참고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대화」 행사 개요

□ 일 시 : ’24. 1. 30(화), 14:30~16:10 (100분)

□ 장 소 : LG사이언스파크

    * LG R&D 역량이 결집된 국내 최대 R&D 연구단지로 전장(파워트레인, 인포테인먼트 등),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자동차 핵심부품의 기술혁신 허브

□ 참 석 : [산업부] 장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장

           [업계] 현대차ㆍ한국지엠ㆍ르노코리아ㆍKG모빌리티등완성차사(4)

LG전자ㆍ대한오토텍ㆍ인팩 등 자동차 부품사(3),

채비ㆍ차지비 등 충전기사업자(2)

           [지원기관] 모빌리티산업협회ㆍ자동차부품산업협동조합ㆍ한국

자동차연구원ㆍ생산기술연구원

□ 세부 일정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4:30~14:50 20‘ · LG사이언스 갤러리 투어 LG사이언스파크 ISC 
3F

14:50~15:00 10‘ · 사진촬영 및 사전환담 3층 사이니지월

15:00~16:10 70‘ ·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대화 3F 이노베이션홀

15:00~15:05 05‘ · 모두 발언 장관

15:05~15:13 08‘ ·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 제조산업정책관

15:13~15:18 05‘ · 자동차산업 수출전망 및 현안 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15:18~16:08 50‘ · 토론 참석자

16:08~16:10 02‘ · 마무리 발언 및 폐회 장관


